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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김 태 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올초부터 여성연예인 자살 사건을 비롯하여‘강호순 사건’, ‘조두순

사건’등 온갖 사건으로 얼룩졌던 2009년을 뒤로하고 2010년 여성 분야를

전망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한다. 여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여성 분야

역시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 수준에서라면 이미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들과 새롭게 나타난 문제, 또 새

롭게 부각될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먼저 2010년 여성 일자리 분야를 전망해 보면 앞날이 여전히 밝지 않다. 경제위기로 여성 일자리가

급감했지만 내년에도 고용의 양적∙질적 저하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여성 일자리와

관련하여 더욱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되는데 그 해결책의 하나가 바로 녹색성장의 주체로서 여성을 자

리매김하는 것이다. 녹색일자리, 녹색생활환경, 녹색생활문화 창출에 여성이 주체로 나섬으로써

청년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년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여성 일자리의 외연 확장이 요구

된다. 

저출산 사회를 맞이하여 여성의 일자리 전망은 자연스럽게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이어진다. 2010년

일 - 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저출산 사회의 타개책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도 더욱 드높아질 전망이다. 2010년에는 모성보호와 근로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휴가∙휴직제도가 정착되고 정규직 파트타임 등 유연한 고용형태가 뿌리 내리며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9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아동성폭력 문제는 2010년에도 지속되어‘성’과‘폭력’을

매개로 인권과 안전에 대한 요구 역시 증폭할 것이다. 폭력 취약집단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완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2010년은 여성정책의 측면에서‘성인지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제도가 안착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내년은 성인지 예산도입 2차년도로서 1차년도에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

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1년도 예산서 작성 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의 여성 관련 이슈들이 내년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면서 문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여성들의 고달픔이 우리 이웃의 문제이고 내 가족의 문제이고 또 바로 나의 문제

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또랑또랑한 눈빛에서 그 희망을 엿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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